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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유정복 시장, 수도권에도 중앙권한 대폭 이양해야 

-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해 현안사항 논의 - 

- 유 시장, “옹진·강화군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 포함은 불합리” 강조 -  

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‘제3회 중앙지

방협력회의’에 참석해 수도권에도 중앙정부 권한를 대폭 이양해 줄 

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, 17개 시·

도지사, 교육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·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.

회의에 앞서 개최된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

17개 시·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안건에 대

해 논의했다.

이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공동위원장인 유정복 시장 주재로 지난 

2월 3일 열린 ‘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’에서 의결 및 보고안

건으로 결정된 ▲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 ▲중앙권한 지방

이양 ▲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 등의 논의경과를 대표 보고했다. 



- 2 -

또한, 이날 상정되지 못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정부 일괄이관 방

안과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안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중앙부처와

의 협의를 통해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.

한편, 이날 정부는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6개 분야, 57개 과제의 주요 

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. 여기에는 ▲비수도권 

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(30만㎡→100만㎡) ▲무인도서 개발사업

계획 승인 권한 이양 ▲지방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 권한 이양 

▲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 권한 등 강화 ▲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

설립 승인 등 권한 이양 ▲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이양 등의 내용

이 담겨 있다. 

유 시장은 “중앙권한을 실질적으로 지방에 이양해 지방정부의 경쟁

력을 키워야 한다”며 “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가 곧 국가경쟁력 강

화를 이끌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특히 “수도권·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

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”며, “옹진군과 강화군도 수도권이

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

다”고 강조했다.

<관련사진>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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